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생명과학과 하민기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기아라는 주제는 일반 사람들에게 다루어 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람들 간에 대화를 한다면 보통 일상과 관련되어 있는 말을 하는 만큼 기아는 그만큼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비만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모순되어 있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어느 한 쪽에서는 음식으로 인해 죽고 저 반대편의 이들 역시 다른 이유로 음식으로 인해 죽는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나는 기아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어 왔고 책에서 다루고 있는 대기업과 정부 사이의 유착 관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선진국이 후진국의 정치에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개입하는 것을 보면서 읽는 내내 충격을 받았다.
 맬서스의 저서 <인구론>에서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 인구에 대한 억제는 자연히 된다는 것을 언급한다. 물론 이 예언은 과학을 발전을 통해 빗나간 예언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문장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과학의 기술로 농산물과 축산물에서 얻어낼 수 있는 인간이 소비 가능한 자원을 예전에 비해 많이 얻어낼 수 있으면서도 왜 굶주리는 사람은 훨씬 많아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자연스레 결론은 식량에 대한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잉여 식량을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것에 환경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환호할 일은 아닌 듯싶다.
 책에서는 다루어 지는 기아 문제는 이해관계에 얽혀 있고 그 나라들 간의 문화적, 정치적 차이로 인해 현재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이다. 분명 좋은 목적으로 구호단체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설령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해줘도 각료들이 빼돌리거나 반군 세력의 기반이 되는 등 자칫하다가 정치적 개입이 되어 도리어 여러 방면으로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UN에서는 국제 사회의 원조를 통해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며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에서는 농업을 하기 힘든 환경이거나 국민들이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조차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상태이다. 더군다나 식량 주권을 잡고 있는 세력은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들이며 이들을 규제하거나 사회적 공헌을 하는 기업들이 상당수가 성장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에게 살기 위한 식량을 나눠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들의 영향력과 자본이 큰 만큼 식량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본 것은 기아 문제는 이미 꼬일 대로 꼬여 단순한 지원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저자는 정치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았다. 나는 정치 방면에서 노력해야 할 점은 분명히 있지만 관점을 바꿔 생각해보면 결국 과학이 발전되어야 그 때서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유전 공학을 통해 만들어진 비타민 A가 함유된 Golden Rice나 사료의 재료 배합을 통해 소화 흡수율이 좋은 제품을 개발하여 동물에게 쓰이는 곡물의 양을 줄이는 연구 등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이며 한국에서는 줄기세포 규제로 인해 불가능하지만 줄기세포를 이용한 배양육이나 인공 우유는 외국에서 전폭적인 투자를 받으면서 대중에게 선보이기 위해 연구 중이며 미래 대체 식량으로 거론되는 곤충들도 식량화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bookmark: _GoBack] 이 책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 유럽 지역 등 상당 지역에서 구조적 기아가 발생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 원인이 정치적 문제와 환경 오염, 사막화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이라고 해서 기아와 전혀 관련이 없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의식주 중에 가장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식(食)이다.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가정식보다는 가공 식품이나 조리가 간편하거나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 제품을 사 먹는 게 일상화되었다. 우리가 주로 먹는 라면이나 과자 등은 원료로는 국내산을 쓰지 않으며 외국산을 사용한다. 소비자들을 가격 지불 능력을 고려하면서 기업이 수지타산을 계산하면서 원료를 쓰는 것인데 만일 이 원료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업들이 담합을 하거나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고 같은 양을 사 먹어야만 한다. 당장 우리가 기아에 허덕이지 않을 걱정은 없겠지만 20세기 한국보다 잘 살던 나라가 지금은 기아에 허덕이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식량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 수 있다. 한국은 식량 생산에 대한 비중이 외국의 의존도가 높고 최근 온난화로 인한 해충의 번식이나 농작물 생산량 감소,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 나라 역시 식량 안보가 그리 철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